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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 불구 소비자는 “봉”
석유공사, 하락한 만큼 국내가격 반영 안돼 … 상승 때는 즉시 적용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동산 원유의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Dubai)유의 배럴당 연평균 

가격이 2006년보다 낮은 배럴당 55-58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자만,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국제유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과거의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변동 사례로 예측했을 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상관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06년 11월

까지 두바이유와 국내 휘발유 가격의 탄력성을 조사한 결과 0.469의 상관계수가 산출됐다.

두바이유 가격이 1% 변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0.469% 변한다는 의미로, 결국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

가가 내린 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국내 경유가격 역시 국제유가와의 상관계수는 0.898로 휘발유에 비하면 탄력도가 높았지만 원유가격이 떨어

진 만큼 국내에서는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국제가격이 내려도 그 만큼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국제 휘발유 가격이 1% 변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0.626% 변하고, 국제 경유가격

이 1% 움직이면 국내 경유가격은 0.213%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국제 원유․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으로 국제유가가 변동

할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반응속도와 정도를 보는 비대칭성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며 “탄력성이 낮다는 것

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 국내가격이 덜 오른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빠른 속도로 많이 오르고 반대일 때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디게 조금만 내린다는 소비자들의 의심과 일치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도 제시된 바 있다.

2006년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97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원유가격과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

한 결과 휘발유 도매가격은 1개월 전 및 2개월 전 원유가격 변동과 도매가격 변동의 상관관계 정도를 뜻하는 

조정계수가 원유가격 상승 시에는 1.242, 원유가격 하락 시에는 0.740로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가격이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빠른 속도로 많이 상승하지만 국제유가가 내릴 때에는 느리게 조

금만 인하된다는 의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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